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삶과꿈사이찰나의여운븣무한감동,그너머를담다

대상뱚오재용作 븮삶의무게븯

특선뱚김승현作 븮친구야놀자븯 특선뱚윤명자作 븮갈망븯 특선뱚전강열作 븮화려한춤븯 특선뱚황금동作 븮빛의농악븯

특선뱚고영희作븮살풀이븯 특선뱚신동선作븮형상븯

특선뱚김판정作븮장신구븯 특선뱚박순기作븮공간븯 특선뱚이광남作븮간절한마음븯

특선뱚손홍현作븮장인의삶븯 특선뱚강면구作븮시선븯

우수상
뱚김상규作
뱚븮고구마작업븯

최우수상
뱚박주형作
뱚븮이강을건너시면븯

우수상
뱚오기종作
뱚븮법정스님다비식븯

㈔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(지회장 윤판문)

가 주최·주관한 ‘제19회 광주사진대전’이 성황리에

마무리됐다.

사진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유망한 작가들을

발굴하고자매년개최하고있는이번사진대전에서

오재용씨의 ‘삶의무게’가대상의영예를안았다.또

박주형 씨의 ‘이 강을 건너시면’은 최우수상을 받았

다. 김상규 작 ‘고구마 작업’과 오기종 작 ‘법정스님

다비식’은각각우수상의기쁨을차지했다.

광주사협은 최근 광주예총회관에서 576점의 출품

작을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대상 1점, 최우수상 1점,

우수상 2점,특선 12점,입선 99점등총 115점을최종

선정했다.이날심사에는한상용심사위원장을비롯

해 김영록·이연숙·정재문·문오남·최인옥·김팔영

등7명의위원들이참여했다.

한상용위원장은“광주사진대전은사진예술의창

의적 실험과 표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이자, 신

인작가들이자신만의시선을드러내는소중한출발

점이다”며 “특히 대상작은 인생의 고난과 책임이라

는무거운주제를작가적시선으로묵직하게담아내

며,시각적구성력과정서적밀도가모두탁월했다”

고심사평을밝혔다.

심사위원들은 “올해 출품작들은 표현 방식, 주제

의식,촬영기법등다양한측면에서수준높은완성

도를보여줬다”며 “수작이많아수상작을가리는데

적잖은 고민이 있었으며, 사진이라는 매체가 지닌

감각적서사와실험정신이유감없이드러난자리였

다”고총평했다.

윤판문지회장은“출품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

린다.광주사진대전이해를거듭할수록예술성과창

의성면에서크게성장하고있어매우뜻깊다”며“이

제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감성과 철학이 담긴

창작예술로 자리잡았다. 앞으로도 사진인 여러분의

깊이있는작품활동을기대하겠다”고말했다.

한편 전시는 6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

광주예총회관1층백련갤러리전시실에서열리며, 1

1일 오후 2시 같은 공간에서 시상식이 개최된다.

/최명진기자

제19회광주사진대전오재용作‘삶의무게’대상

다양한소재,창작븡독창븡실험적구상돋보여븣오늘부터광주예총서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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